고쿄 산노마루쇼조칸 

[bookmark: _Hlk177134897]황실에 대대로 전해 내려온 고쿄 산노마루쇼조칸의 수장품은 일본에서 손꼽히는 귀중한 걸작들로 서적과 회화, 공예품 등 폭넓은 스펙트럼을 자랑합니다. 옛 에도성의 세 번째 성곽 구획인 ‘산노마루’에 위치하여 ‘산노마루쇼조칸’으로 명명되었으며, ‘쇼조(尙藏)’라는 박물관의 명칭은 ‘소중하게 보관함’을 의미합니다.

쇼와 천황이 승하한 해인 1989년, 황실에서 국가에 미술품을 기증하였습니다. 이를 보존∙관리하기 위해 고쿄 부지 내에 산노마루쇼조칸이 건립되었으며, 1993년에 일반에 공개되었습니다. 이후, 지치부노미야 일가, 고준 황후, 다카마쓰노미야 일가, 미카사노미야 일가에서 기증한 작품들이 더해졌습니다. 대부분의 수장품들은 나무, 종이, 비단 등 손상되기 쉬운 소재로 제작되어 있어 한정된 기간 동안만 전시됩니다.

고쿄 산노마루쇼조칸은 다양한 예술 작품들을 일반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수장품들은 전체의 절반 미만으로, 앞으로도 수많은 귀중한 작품들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동일한 작품이 여러 차례 전시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방문하실 때마다 새로운 작품들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1868년에 도쿠가와 막부가 붕괴된 후 정치적인 실권을 되찾게 된 천황은 교토에서 새로운 수도인 도쿄로 옮겨와 도쿠가와 가문이 거주하던 에도성을 황거로 삼았습니다. 이후, 황실은 국가 근대화의 일환으로 많은 예술 작품들의 제작을 의뢰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일본은 200년 이상 지속되어 온 쇄국정책을 해제하고 외교 관계를 확대하였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로부터 여러 작품들을 증정받았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배경으로, 고쿄 산노마루쇼조칸의 수장품은 1868년 이전의 작품, 1868년 이후의 일본 작품, 1868년 이후 일본 외 국가에서 제작된 작품이라는 세 가지 주요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2019년부터는 산노마루쇼조칸의 개축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2023년 11월에는 ‘고쿄 산노마루쇼조칸’이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리뉴얼된 시설의 일부가 개관되었으며, 2026년에 전관 개관될 예정입니다. 새롭게 거듭난 시설의 외관에는 1968년에 준공된 궁전의 건축 양식이 반영되었습니다. 모던하고 심플한 디자인과 더불어 마름모꼴 장식, 녹청색 지붕, 장식적인 요소가 가미된 빗물받이 사슬 등 전통적인 요소가 융합되어 있습니다. 

[bookmark: _Hlk177546248]1989년에 막을 연 헤이세이 시대에 황실은 국민들에게 한층 더 친근하게 다가가려는 노력을 기울였으며, 산노마루쇼조칸의 개관은 이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었습니다. 막대한 수장품들은 일본 황실의 역사와 예술적인 기호에 대한 기록이자, 오랜 세월 동안 일본 황실이 예술의 구심점 역할을 해왔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랜 역사가 새겨진 황실의 미술품을 고쿄 산노마루쇼조칸에서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